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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같이의 가치

업무에 지친 그대 떠나라! 

함께여서 더욱 특별한 시간을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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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s영업관리팀의

‘가평 잣향기푸른숲’ 체험

우리, 

같이 걸을까
진행 · 글 _ 김건희, 장홍석 / 사진 _ 김흥규, 장서우

가평은 서울 시내에서 멀지 않아 가벼운 마음으로 훌쩍 떠나기 좋다. 도심에서 한두 시간 떨

어져 있을 뿐인데 그 휘황찬란한 불빛과 소란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 고맙다. 그중 잣향

기푸른숲은 노곤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치유의 숲’이라고 하니 더욱 그렇다. 

도착하자 마자, 푸른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나무숲, 은은한 잣 향기,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가 Wells영업관리팀을 반긴다. 뿌연 미세먼지, 매캐한 매연냄새, 자동차 경적 소리 등으로 

둔감해진 감각이 되살아나는 기분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던가! 준비한 점심 도시

락부터 함께 나눠먹었다. 맏언니 권명숙 사원이 가져온 잘 익은 김치와 과일이 팀원들의 미

각까지 되살려줬다.

숲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몇몇 팀원들이 숨을 가쁘게 몰아 쉰다. 바쁜 업무와 집안일로 

운동할 시간이 없어 바닥난 ‘저질체력’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공기 좋다!”를 

연발하며, 피톤치드를 들이마셨다. 이때, 강연욱 사원이 “공기가 맛있다”고 말하자, 다른 팀

원들이 “맞다! 명언이다 명언”이라며 맞장구를 쳤다.

미리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신청해 참가했다. 숲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체험해보기 

위해서다. 숲 속을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따뜻한 햇살받기, 다 함께 흔

들다리 건너기, 나무 끌어안기 등을 경험했다. 어느새 숲에 푹 빠져든 팀원들은 “PC모니터

와 휴대폰을 자주 보니까 눈이 침침했는데,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서 걱정이었는데 금세 머리와 마음이 가벼워졌다”며 웃었다. 한층 밝아진 얼굴을 보니, 숲이 

주는 치유의 힘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진다. 

왼쪽부터 강연욱 · 이미영 · 권명숙 · 박정숙 · 강인정 · 최경선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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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소리에 집중하기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사무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해 보자. 탁탁탁 키보드 치는 소리, 전화벨 울리는 소리, 수

화기 넘어 들리는 고객의 불만 소리 등이 가득하다. 하지만 숲은 우리에게 일상에서와는 다른 소리를 들려준다. 새

들이 지저귀는 소리, 골짜기 물이 흐르는 소리,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집중을 할수록 점점 더 크게 들린다. 

셋, 따뜻한 햇살 받기

집과 회사만 오가다 보면, 낮에 햇볕을 쐴 일이 별로 없다. 

또 자외선에 기미, 주근깨가 생길까봐 그늘을 찾게 된다. 

말 그대로 ‘태양을 피하는 법’만 알았지, 따뜻한 햇살을 받

아본 기억이 별로 없다. 따뜻한 햇살은 사람의 기분을 좋

게 만드는 에너지가 있다. 비타민D까지 저절로 생긴다고 

하니, 숲에서 제대로 광합성을 해보자.

산림치유 코스 
BEST 3

도심의 소란함, 고객의 짜증내는 목소리에서 벗어나 계곡 물

소리를 들으니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찾아왔어요! 단 몇 분만

에 제 기분이 달라졌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최경선

따사로운 햇살을 손바닥으로 받으며 맑은 공기를 힘껏 들이마

셨어요. 온몸으로 햇살과 맑은 공기가 스며들며 안 좋았던 기운

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같이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숲 치

료’겠죠?! 

강연욱

자연과 교감하는 게 무엇인지 느꼈어요. 그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았고요. 한편으론 그 동안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나무

한테 떠넘기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강인정

저는 새소리 한가지만 들렸는데, 다른 팀원은 물소리, 바람

소리가 더 잘 들렸다고 해서 놀라웠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사람마다 각자 다른 소리에 집중한다니….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권명숙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햇살을 받으니 손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평상시

에 한번도 시도하지 않은 행동이라서 처음엔 너무 쑥스러웠는

데 정말 좋았어요.

이미영

단단한 나무를 끌어안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문뜩 나무에게 조

금 미안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 자체만도 좋은데 자꾸 만져대는 

것 같아서요(웃음). 그래도 넉넉한 마음으로 위에서 나를 지켜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박정숙

둘, 나무와 포옹하기

가끔 지칠 때,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

로가 된다. 숲에서는 나무가 우리를 위로한다. 하늘로 쭉

쭉 뻗은 잣나무를 두 팔을 벌려 힘껏 끌어안는다. 일명 ‘트

리허그’.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던 나무가 처음 보는 

나에게 무엇인가 말하는 것만 같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